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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기업-정유4사 “한판승부”
수입기업, 지방 중심으로 주유소 잇따라 개설 … 자체 브랜드 갖춰

석유 수입기업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자체 브랜드 주유소를 잇따라 개설해 기존 정유기업와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수입기업 중 유일한 코스닥 등록기업인 리드코프(옛 동특)가 최근 자체 브랜드 주

유소를 처음으로 개설한 데 이어 이미 지방에 자체 주유소를 개설한 타이거오일과 바울석유 등이 주유소 수를 

늘려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SK와 LG-Caltex정유, S-Oil, 현대Oil-Bank 등 확고한 브랜드를 가진 정유기업들과 새로 브랜드 

주유소를 만들고 있는 석유 수입사 간에 지방을 중심으로 치열한 시장뺏기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리드코프는 최근 광주광역시 시내에 자체 브랜드 주유소인 <리드오일(LEAD OIL)> 1호점을 개설한 데 이

어 2004년 6월까지 호남권에만 16-19개 직영 및 자영 주유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2004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1999년 석유 수입기업으로는 최초로 자체 브랜드 주유소를 만든 타이거오일도 7월에 2곳의 주유소를 더 개

설할 예정이다. 타이거오일은 현재 서울 2개를 비롯해 총 38개의 주유소를 거느리고 있다. 타이거오일 관계자

도 용지와 자금 여력이 생길 때마다 주유소를 계속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호남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20개의 브랜드 주유소를 가진 바울 석유도 2003년 안에 50개로 늘릴 계획

이다. 지방에 비해 주유소 개설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수도권에도 2003년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이다.

석유수출입협회에 따르면, 1위 석유 수입기업인 페타코를 비롯해 코엔펙 등 다른 수입기업들도 조만간 독자 

브랜드 주유소를 개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정유사 주유소와의 치열한 시장점유율 쟁탈전은 가속화될 전망

이다.

석유 수입기업들이 잇따라 자체 브랜드 주유소를 늘려가는 이유는 수익성 극대화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유 수입기업들이 단순한 석유제품 트레이딩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면서 자

체 브랜드 주유소를 늘려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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